위령성월
    작년 가을단풍은 유난히  아름답고 선명했던 기억이납니다. 이번가을에도시간이 날 때마다 그 아름다움을 찾아 아내와 함께Devil’s Lake State Park를 찾습니다.  

가을은 유난히 짧지 않습니까?    그 아쉬움에 하이킹을 하면서 한 뼘의 가을이라도 더 만져보려고 안간힘을 써 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가을과 같다고 할까요!   가을처럼 풍요롭고 온갖 색색의 단풍이 들어 그 아름답고 화려함을 만끽하려 하자 마자 그냥  낙엽이 지고 이제 모든 걸 마감해야 하는 듯함이 밀려드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어느 오후, 잠시 한가함을 틈타 낙엽 굴러가는 창밖 뒷뜰을 내다 보니 길게 드리워진 나무 그림자 사이로 마냥 외로움이 베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우리곁을 떠난이들의 모습이 일렁이는 그림자 사이로 들어왔다가 사라져가고 그리고 나의 그림자가 그 뒤를 쫓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무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공포를 느낀적은 없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을 통하여 적어도 한번쯤 혹은 여러번 죽음이란 장래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 하곤 합니다.  나의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5-6 학년쯤에 죽음이란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 했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교회(카톨릭교회가 아님) 에서 부활과 내세(사후세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마 그 이해의 부족(?)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고통 스러울까?   어디로 가는걸까?  춥고 어둡고 험한 가시밭길 같은곳을 지나야만 하는걸까?    죽으면……..?    죽으면…….?   죽으면…….?  ………?

의문과 두려움과 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디 깊은 우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한 기분과 함께 머리가 죄여드는 고통을 체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느님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 뒤로부터 나는 그 두려움, 공포, 그리고 혼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성장하고부터는 아무리 절박한,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맞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느끼지 않은듯 합니다.

대학을 마치고 군 복무중 군종이란 직책때문이기도 했지만  최전방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전우의 시체를 혼자서 밤새 꼬박 지키던 일이며 제대후 가진 첫 직장인 강원도 광산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한 광부의 시신을 산골짜기 깊은 계곡 입구에 임시로 설치한 천막 안에서 혼자 밤새 지킬수 있었던 것도(아내는 가끔 작은 체구에 간 큰 남자라고 말하곤 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이란 우리의 이세상 생활의 마침일 뿐이며 또다른 삶의 시작을 의 미합니다. 

교황 베네딕도 16세 께서는 2005년 4월 265대 교황 즉위 미사에서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종에 대하여 “그분은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 가시면서 다음생의 문턱을 넘으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죽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마감한다는 생각을 마십시요.

    한 지구 종말에 대한 재미있는 나의 어린 시절이 기억 납니다.  과거에는 과학이 덜 발달 되어서인지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 소동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린시절의 어렴풋한 기억으로 모년 모월 모시 지구에 근접하던 한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여 인류가 멸망 할 것이라는 믿을만한 천문학자(?)의 예언이 있어 내가 살던 동네에서는 상당한 동요가 일어 났습니다.  우리집 골목 건너편 만자(지금은 60세가 훨씬 넘었을 구멍가게집 딸)네 구멍가게에 앞 뒷집 이웃을이 모여 가게 물건을 몽땅 먹어 버렸습니다. 내일은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닐거라며…...

그러나 지구는 여전히 지금까지 돌고 있으며 그 예언자는 자살했다는 소문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사도 바둘로는 필립비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필립비 1:21,23)

사도 바울로는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감히 죽음 따위는 그의 염려 대상 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것이 그 에게는 득이 된다고 했습니다.

수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온갖 박해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증거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만해도, 아니 형리들의 물음에 아무 대꾸만 않았어도 목숨만은 건질수 있었건만……..

    죽음이라는 염려와 고통에서 해방되면서 나는 교우 여러분에게 세상을 떠난 이들과의 교분을 권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하여 혹은 다른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속죄할 수 있음은 정말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 하는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속죄하고 , 희생을 바침으로써 그들의 죄와 벌을 용서 받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천국에 갔을때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잊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빌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11월1일에 <모든 성인 대축일>을 지내고 그 다음날 <위령의 날>을 지내면서 11월을 위령의 달로 정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하기를 권합니다.  이 기도중에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 묵상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며 성실한 신앙샐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생활 중에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가을을 보내며     Beaver Dam에서
                                                                                                                         권  스테파노      

                                                                                                                  (11 / 05)
위령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